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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국가와 북 아프리카 사태는 우리들에게 반민주 독재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종국에 

는 시민대중의 저항에 부딪쳐 결국 파멸을 면할수 없을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우리는 이집트의 반독재 투쟁을 거울삼아 자유민주주의의 대의와 원칙, 절차의 중요성을 재인 

식하고 특히 북한의 개혁 개방과 민주화를 위해 외부지원과 함깨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기대 

해 본다. 그러나 중동과 가장큰 차이점은 북한의 권력층과 주민 감시와 처벌이 같은 독재 라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이다. 북한에는 정권에 반대하는 조직화된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이집트 민주화운동의 촉매역할을 한 소셜미디어의 구축도 되어있지 않다는게 그 이유다.  

 

3 대 세습체재가 가능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은 탄압과 무력을 사용하 

는데 주저함이 없다. 따라서 북한에는 14 곳 의 수용소에 약 20 여만명을 정치범을 잡아넣고 있 

다. 혁명이 성공한 이집트와 혁명의 불씨마 저 드문 북한의 가장 큰 차이 몇가지를 짚어봤다.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첫번째 원인으로 북한 특유의 폐쇄성을 꼽을수 있다. 

중동국가와 이집트는 독재국가이긴 했지만 개방적이었다. 국민들이 마음대로 출국과 입국을 

할수 있다. 이집트에는 한해 수백만명의 관광 객들이 이집트의 역사·문화 유적을 보기 위해 자 

유롭게 방문했고 현지인과 외국인 사이의 교류가 활발했다. 북한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폐쇄 국가다. 북한에서 외국인을 보는것은 하늘에 별따기다. 외국인이 관광을 위해 북한을 방문 

하기도 하지만, 그 관광 구역에는 일반적인 북한 주민은 들어갈 수없다. 외국인을 접하는데 제 

한적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외부세계를 접할기회가 없다.  

 

이집트 반정부 시위는  젊은 연령층들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즉,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말과 글을 매개로 힘을 결집했다고 보아진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통해 정보를 교류 하 

면서 민주화에 대한 의식도 함께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터넽 정보 유통의 파급 력 

을 알고 있기에 북한 김정일은 북한 내에서 인터넽 정보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것도 아니다. 정보는 김정일을 위시한 그 측 근들과 지도층만이 

독점하고 있다.  또한 북한 민주화 운동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연좌제라고 할수있다. 연좌 

제는 정치적, 이념적 범죄자의 가족들을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직계가족에 적용한다. 이같은 

여러 장애물로 인해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지피기란 대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외부 정보를 얻으면서 그들의 의식은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한국의 민간대북 방송들은 북한을 향해 전파를 쏘아 주민들의 마음에 민주화의 씨앗을 

심고 있다.  대북 풍선날리기 운동을 통해 북한 지역에 라디오, 중동국가의 민주화운동을 알리 

는 전단지를 뿌리며 북한 실체를 폭로하는 DVD, 美화폐 등도 꾸준히 뿌려지고 있다. 지금 북한 

민주화운동의 씨앗이 잘자라도록 외부의 지원이 절실이 필요할 때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작업과 함께 세뇌교육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상천국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에서 일 

어나고 있는 모든 악행들의 원인은 미국과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아래 에서 

위로의 혁명 보다는 권력다툼에 따른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크다. 예를 들면 엘리트 그룹간 권 

력투쟁 같은 것이다. 결국 정권교체가 일어난다면 김정일 또는 김정은에 환멸을 느낀 엘 리트 

그룹에 의해서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북한도 민주혁명으로 부터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김정일 

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것이다. (끝) 

 


